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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차 군집주행, 고속도로 첫 주행
- 27일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군집주행 3대 국내 첫 선 -

□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원장 손봉수, 이하 국토교통진흥원)은 2018년부터

국토교통부 연구개발과제로 한국도로공사,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

개발 중인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을 이 달 27일 실 도로인 중부내륙

고속도로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밝혔다.

ㅇ 화물차 군집주행은 연속된 차량의 차량간격 제어를 통해 가깝게

유지시킨 채로 운행하는 기술로, 작년에는 시험도로에서 2대로

최고속도 60km/h, 차량간격 16.7m로 시연하였다.

ㅇ 올해는 실제 차량이 다니는 중부내륙 고속도로(8km)에서 3대의

차량으로 군집주행을 시연하였고, 시험도로에서는 인프라 유관기관과

협력하여 군집주행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군집주행 안전서비스를

선보였다.

□ 이 날 시연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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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중부내륙 고속도로(공용도로) 군집주행 시연 >

ㅇ 공용도로 시연은 화물차 3대가 중부내륙선 8km 구간에서 군집대열

형성 ▲ 대열유지 ▲ 타 차량 끼어들기 대응 ▲군집해제 순으로

선보인다. 군집대열 차량은 고속도로 교통흐름에 합류하여 최고속도

80km, 차량간격 15.6m, 시간간격(Time Gap) 0.7초를 유지하였다.

ㅇ 이 과정에서 군집합류 이후 해제시까지 선두차량을 제외한 트럭

운전자는 엑셀레이터 및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을 필요가

없으며 핸들에서 손을 떼는 것도 가능해져 운전으로부터 완전히

해방되었다.

ㅇ 오늘 첫 고속도로 주행 성공에 이어, 연구 최종년도(2021년)에는

고속도로 화물차 제한속도인 시속 90km에서 차량간격은 12.5m,

시간간격(Time gap) 0.5초까지 성능을 끌어 올릴 예정이다.

< 시험도로(비공용도로) 군집주행 안전서비스 시연 >

□ 이 날 공용도로에서 첫 선을 보인 군집주행이 안개, 공사구간 등

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응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

인프라와 협력하는 안전서비스 또한 개발하여 선보였다.

ㅇ 안전서비스 실증은 공용도로인 중부내륙 서여주IC∼남여주IC 구간

주행을 마친 후 안전을 위해 장소를 여주시험도로로 옮겨 가상의

위험상황을 설정하여 동시 속도 감속, 차량 간격 확대, 차선 변경 등

군집대열이 자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시연하였다.

ㅇ 시연에 선보인 안전서비스 시스템은 차량에 안전정보를 전달하기

위해 개발한 V2X 기반 도로 인프라 기술과 군집주행 제어를 위해

개발한 제어기(PTC) 및 정보표출을 위한 클러스트 등 HMI 기술로

구성된다.



- 3 -

ㅇ 금일 시연에는 공사구간과 안개구간에 대한 시연을 선보였는데,

사전에 주행차로가 폐쇄된 공사구간 정보를 수신한 군집주행의

선두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면 후속차량은 선두차량을 따라

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차로로 주행하였다

ㅇ 또한, 가상의 짙은 안개로 시정거리가 감소한 군집차량은 사전에

받은 안전정보를 바탕으로 운행속도를 미리 감속하고 차량간격을

넓혀 추돌사고 등 위험상황에 대처하여 운행하는 모습을 시연했다.

□ 또한, 내년에는 군집주행을 원하는 화물차량이 만나 대열에 합류할

수 있도록 차량의 출발지와 목적지, 운행시간 등 운행계획을 파악

하여 운행경로를 안내하는 운영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.

ㅇ 이를 통해 운전자는 교통상황 변화에 따라 합류지점과 합류시간을

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등 편리하게 군집주행을 이용할 수

있어 군집주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군집주행은 화물차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발생 방지는 물론, 연비

향상, 배출가스 저감 등의 효과가 있어, 유럽 미국·일본 등 선진국

에서는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.

ㅇ 국토교통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“2021년까지 군집주행 기술 고도화를

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수준에 도달하고, 향후 완전자율주행

상용화에 대비하여 관계 산 학 연의 역량을 집중하고, R&D 기술

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 ※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(www.kaia.re.kr)

국토교통부 산하 유일한 국가 R&D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국토교
통연구개발사업(건설기술연구, 플랜트연구, 도시건축연구, 국토공간정보연구, 교통물류연구, 철도
기술연구, 항공안전기술개발 등), 건설·교통 신기술 인증 및 기술가치평가 사업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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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군집주행 기술시연 계획

□ 군집주행 차량 제원

◦차종 : 트랙터+트레일러

  * 현대 엑시언트

 ◦군집주행 시스템

구분 내용

인지
◦전방, 측・후방 레이더

◦전방, AVM 카메라
  *AVM: Around View Monitoring

통신 ◦V2X(V2V, V2I) 시스템

HMI ◦클러스터 및 태블릿 PC

제어기
◦군집주행 상위제어 

  및 종・횡 방향 제어


